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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5년(제57회) 사법시험  원서접수 � 

-9일  원서접수 종료...총 6,182명 지원
-1차 지원자  5,769명...면제자 총 413명

� 사법시험� 폐지가� 앞으로� 2년을� 남겨두고� 있는� 시점에서� 올해� 사법시험� 

지원자� 규모에� 관심이� 쏠리고� 있는� 가운데� 9일� 마감된� 2015년도� 제57회� 

사법시험� 원서접수� 결과� 예상보다� 지원자� 감소폭이� 크게� 둔화된� 것으로� 

나타났다�.� 

특히� 올해� 선발인원이� 지난해보다� 50명이� 줄어든� 150명으로� 감축된데

다� 사법시험� 1차시험은� 내년이� 마지막이기� 때문에� 이번� 사법시험� 출원자

가� 얼마나� 감소할지� 관심의� 대상이었다�.� 

사법시험� 지원자는� 로스쿨� 도입과� 맞물려� 2008년� 2만3천656명을� 정점

으로� 2009년� 2만3천430명�,� 2011년� 1만9천536명�,� 2012년� 1만4천35명�,� 

2013년� 1만89명으로� 계속� 하향� 추세를� 그려왔다�.� 지난해의� 경우� 1만명� 

선마저� 무너진� 7�,428명으로� 전년도�(10�,089명�)에� 비해� 2�,661명인� 26�.4�%� 
포인트� 감소했다�.� � 

현행� 사법시험� 제도는� 2016년에� 마지막� 1차� 시험을� 치르고� 2017년에� 2
차와� 3차� 시험을� 끝으로� 폐지될� 예정이다�.� 이에� 따라� 매년� 지원자� 감소폭

도� 전년대비� 2012년� 28�.2�%�,� 2013년� 28�.1�%�,� 2014년� 26�.4�%� 등으로� 급감

하는� 추세를� 보였다�.� � 

하지만� 올해는� 20�%를� 웃돌던� 감소폭도� 크게� 둔화된� 것으로� 법률저널이� 

확인했다�.� 최종� 원서접수현황을� 확인한� 결과�,� 총� 6�,182명이� 지원한� 것으

로� 나타났다�.� 이같은� 수치는� 전년대비�(7�,428명�)� 16�.8�%�(1�,246명�)� 감소하

는� 데� 그쳤다�.� � 

또한� 1차시험� 지원자는� 총� 5�,769명으로� 지난해�(6�,848명�)보다� 15�.8�%� 
�(1�,079명�)� 줄어드는데� 머물렀다�.� 1차� 면제자는� 총� 413명으로� 4명이� 지원을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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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기한� 것으로� 확인됐다�.� � � 

올해� 1차� 지원자� 수가� 작년보다� 감소폭이� 크게� 둔화되면서� 1차� 관문은� 

역대� 최다의� 경쟁률을� 예고하고� 있다�.� � 

1차시험의� 경우� 통상� 2차시험� 합격자� 수의� 5배수� 가량을� 선발하는� 관례

에� 따르면� 1차시험� 면제자� 413명을� 제외하고� 360명� 정도� 합격할� 것으로� 

보인다�.� 이� 경우� 1차� 지원자� 대비� 경쟁률은� 무려� 16대� 1에� 달할� 전망이다�.� � 

로스쿨이� 도입되기� 전� 2009년까지는� 1차� 경쟁률은� 10대� 1에도� 미치지� 

못했다�.� 하지만� 경쟁률은� 2010년� 10�.7대� 1�,� 2011년� 12�.1대� 1�,� 2012년� 

12�.8대� 1�,� 2013년� 13�.9대� 1�,� 2014년� 14�.5대� 1로� 줄곧� 상승했다�.� � 

한편�,� 법학과목� 35학점� 이수� 소명서류� 또는� 영어과목� 시험성적표를� 사

전에� 제출해� 사법시험� 홈페이지를� 통하여� 확인받지� 못한� 수험생들은� 3월� 

6일까지� 법무부� 법조인력과로� 직접� 방문� 또는� 등기� 우편�(2015�.� 3�.� 6�.� 우
체국� 소인분까지� 유효�)으로� 법학과목� 이수� 소명서류� 또는� 영어성적표를� 

제출해야� 한다�.� 제출시� 서류에� 반드시� 주민등록번호와� 연락처를� 기재해야� 

한다�.� 

다만�,� 응시자격� 소명서류� 제출� 여부와� 관계없이� 인터넷� 원서접수는� 원

서접수기간� 중� 가능하며�,� 외국에서� 토익시험� 성적을� 취득한� 응시자는� 성

적확인동의서� 1부�,� 청각장애� 2·3급� 응시자는� 장애인증명서� 1부를� 같이� 

제출해야� 한다�.� � 

응시표는� 제1  차시험� 각� 차수별� 시험일� 2주� 전부터� 출력이� 가능하다�.� 

제1·2차시험의� 경우� 응시표상에� 기재된� 수험번호�,� 좌석번호를� 확인하고� 

각� 차수별� 시험일에� 응시표의� 좌석번호란에� 기재된� 시험장으로� 출석하여� 

시험장� 출입구에� 부착된� 실별� 배치표를� 확인한� 후� 해당� 시험실로� 입실하

여야� 한다�.� 

전맹인�,� 약시자�,� 지체장애인� 등� 응시에� 현저한� 지장이� 있는� 장애인은� 응

시원서� 접수� 시� 장애인� 등록을� 하고� 1월� 16일까지� 반드시� 법무부� 법조인

력과�(02�-2110�-3397�)로� 장애인등록증�(복지카드�)� 사본� 1부�,� 진단서� 1부를� 

등기우편� 또는� 직접� 제출하여야� 한다�.� 장애의� 정도가� 응시에� 현저한� 지장

이� 있음이� 인정된� 경우� 편의제공을� 받을� 수� 있다�.� � 

1차시험은� 3월� 7일� 실시되며� 1차� 합격자는� 4월� 17일� 발표될� 예정이다�.

 (법률저널 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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